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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 책은 13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의 정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의 정

교회는 제4차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라틴인의 통치를 받았으며, 오스만의 팽창으로 

인한 위협에 시달렸고, 마침내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정교회의 제2의 신학적, 영적, 문화적 전성기였다고 평가된다. 저자는 니케

아공국의 황제 미카엘 8세 팔라이올로고스가 비잔틴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탈

환하고 라틴제국을 종식시킨 1261년을 비잔틴 역사와 13세기 후반의 교회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대분기점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비잔틴제국은 오스만의 팽창으로 

인한 압력에 시달렸고 제국 내부의 문제로 진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

과 교회문화의 전성기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졌고, 교회예술분

야의 최고작품들이 탄생했으며, 수도원 중심의 사회봉사가 활발했다고 한다. 1453년 

오스만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으로 비잔틴제국은 역사에서 퇴장한다. 오스만제국

은 이슬람의 관용 범위 내에서 비무슬림들에게 어느 정도의 차별과 제한은 있지만 세

금납부를 조건으로 종교적 자유와 자율권을 보장했다. 오스만제국에서 비무슬림들

은 종교를 기준으로 밀레트에 편입되었다. 저자는 오스만제국의 통치 이후로 신학역

사가 단절되었으며 후기 비잔틴시대의 신학적, 영적, 문화적 전성기가 종결되었다고 

본다. 저자는 모스크바 대공국 등의 피렌체 연합 거부와 러시아정교회의 자치선언을 

15세기 전반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한다. 또한 저자는 15세기 중반-16세기 

중반, 정교회에 대한 로마가톨릭교회의 입장 변화를 고찰하고 종교개혁 운동가들의 

정교회에 대한 언급과 견해를 소개한다. 


